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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신기 첫심문 D-3, '극적 타결' 가능성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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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]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

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1차 심문기일이 3일 앞으로 다

가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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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각에서는 서로의 치부를 샅샅이 드러내야 하는 심문에 부담을 느끼고 양측이 극적 타결을 볼

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으나, 현재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 세 멤버의 의

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.

세 멤버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다른 연예매니지먼트사 대표 등을 만나며 소속사 이전에 대해 적

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 이 대리인을 만난 한 연예관계자는 "세 멤버가 절대로 SM과는 일하지

않겠다는 입장이더라"면서 "SM을 떠난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비하고 있는 상태"라

고 전했다.

세 멤버가 본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부터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. 가처분 신청은 본 소송이

완료되는 9개월~1년 후까지 도무지 기다릴 수 없어, 먼저 내는 소송이다. 즉 본 소송 결과가 나

오기까지 기다리기에도 힘들만큼 SM과의 전속계약을 급하게 멈추고 싶다는 뜻이다.

한 연예관계자는 "만약 동방신기로 계속 활동하고 싶었다면, 본 소송과 동시에 가수 활동도 겸

하면서 천천히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. 가처분부터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

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"고 말했다.

그러나 세 멤버가 향후 SM과 합의를 원할 가능성도 크다. 대부분의 연예관계자들이 세 멤버와

일하기 전에, SM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두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이

에 SM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앞으로 세 멤버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

다.

이번 가처분 신청은 1~2달 안에 결론날 전망이며, 만약 세 멤버가 이겼을 경우 본 소송이 진행

되는 1년여 동안 SM의 전속계약효력은 정지된다. 이후 멤버들은 자유롭게 연예-비연예 활동을

할 수 있다. 가처분 결과는 본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유효하며, 본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

취소된다.

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"물론 본 소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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